
금속노조통신175호-1

175호 
▣발행일 : 2019년 9월 19일(목) ▣발행인 : 김호규▣발행처 : 노조선전홍보실▣스마트폰m. 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직접고용쟁취넘어비정규직완전철폐로”
민주노총, 톨게이트 투쟁 엄호 영남권 결의대회 … 금속노조, “자회사 꼼수 통한 노동 착취 끝내자”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을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 보고 전국 범위의 지지와 

연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월 21일 전국 범위

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톨게

이트지부 투쟁을 엄호하고 9월 23

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력 지원

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9월 18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

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

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현대중공

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와 경남지부, 부

산양산지부, 울산지부, 경주지부, 대구지

부, 포항지부, 구미지부 등이 참가해 톨

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

냈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250명은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

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

노동자 1천 5백 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

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는 노조의 교섭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본관 로비에서 열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순향 톨게이트지

부 부지부장은 18일 결의대회 투쟁사에

서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만 이익을 보

겠다는 독단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

다며 “당당하게 직접 고용을 쟁취하고 

우리 발로 걸어 나가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본사 뒷마당을 가

득 채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보며 “마

치 우리만 투쟁하고 있는 듯해 전국에서 

투쟁 중인 다른 동지들께 미안하다”라

며 울먹였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우리

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구사대와 경찰에 

끌려나가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

다”라면서, “연대해 주는 동지들이 있

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지지와 

엄호를 호소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투쟁사

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연

대의 힘으로 직접 고용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고 있다며 투쟁 승리를 다

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자

본의 이윤 추구에 맞서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직접 고용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회

사 꼼수를 통한 노동 착취 구조를 끝내

야 한다”라며 “더 당차게 투쟁하

자”라고 독려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를 마치며 “공기업조차 대법원판

결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차별에 저항하는 정의

로운 투쟁”이라며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 사회의 연대를 만들겠

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대구와 

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역본부장들은 

전국의 노동자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다

며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약속

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

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요금수납 노동자

들을 사용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반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은 9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심 

재판 중인 1,000여 명을 제외하고 대법원

에서 승소한 조합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 

비 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

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은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정비와 청소업무 등

을 맡게 될 것”이라며 “수납업무를 하

려면 자회사로 가라”라고 지껄였다.


